                                    기름부음의 축복(삼상10:1-6)                   10/18/2026

마침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된다. 교회든 나라든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지도자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롬13:1, 딤전2:1-2).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신 교회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성경은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셨다(행7:38)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도로 핑계를 댄 이유도 있고, 중요한 것은 마치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움직이려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 중의 하나처럼 세속화되고, 결국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새해를 위해 교회의 각 부서 일군들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새로운 중직자들도 세워 헌신하도록 만들어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준비도 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후대 교육과 다민족들을 위한 다목적관도 건축을 해야 한다. 
어떤 일군이 세워지고, 어떤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1. 하나님의 교회의 일군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다. 
1)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한 이유가 이것이다. 
① 먼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게 하신 것이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정확하게 사무엘과 만나게 하신다(16절).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다.  
② 심지어 그 사울은 사무엘이 원하는 기준의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2)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붓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해서 세운 세가지 직분이 있다(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
① 구약에는 이 직분이 특별한 직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얻게 된 것이다(벧전2:9). 
   제사장이 누구인가?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왕은 누구인가? 앞장 서서 대적과 싸우고(영적 승리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것이다. 
   내 집, 직장, 내가 섬기는 부서의 파수꾼, 망대로 서서 기도로 영적 승리를 누려야 하는 이유다. 
   나의 그 영적 승리로 인해서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라는 것이다 .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묵상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전달해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②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벧전2:9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한다. 
   나의 학업, 직업, 가정, 사역 하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나를 축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그 분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③ 가름부음을 받은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준비해 세운 사람이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같이 주신다는 것이다. 
   본문에도 기름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6절)
   이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고, 중요한 직분을 받은 순간부터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이다. 
   나의 신앙이,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나의 하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행1:8의 증인)
1) 나의 과거의 상처, 어려운 현실 문제, 때로는 겪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를 찾아내라. 
   반드시 주시는 증거를 붙잡으라. 많은 증거를 주시는데,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잊어버리며 산다. 
   그래서 다시 상처로 돌아가고, 낙심 절망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고, 결국 영적문제가 된다(사울이 실패한 이유)
2)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밀이다. 
① 말씀의 증거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신다. 이 증거를 300%로 체험해야 한다. 
   사무엘이 사울이 겪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들이 있다(양을 잃어버리고 찾은 사건).
② 기도의 증거이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그 기도를 보좌로 가져간다고 했다(계8:4)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며, 응답의 증거를 보이신다는 것이다(요14:12-14)
   여기서 기도 축복의 300%가 나온다. 사울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이것이다. 뭘 하든지, 심지어 실패를 하고도 기도     한 흔적이 없다.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다윗도 실패했지만 평생 기도로 살고, 기도를 누린 사람이다. 
   그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다. 내 기도 응답의 증거가 담긴 나의 시편을 만들어보라. 
③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증거이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증거를 바라보라         거기서 유일성, 전문성, 세계화 300%도 나온다. 하나님이 주실 증거를 향한 생명을 건 도전을 하는 것이다.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 선발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까지도 증거가 되게 하셨다(17-23절).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군을 세울 때 사람의 기준, 의도,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비뽑기로 하나님 뜻을 확인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투표를 해서 세우기를 시작한 것이다(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시작).
   그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한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다. 
   사람에게,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나의 하는 작은 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전도에도 큰 증거가 된다
  
결론-이렇게 기름부음을 받고 선택받아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사울은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상관없이 
사울은 실패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다(삼상15:11, 35). 그는 처음 받은 은혜를 놓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세운 목적을 놓쳤고, 지속해서 겸손히 그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거를 주시는 삶을 누리기를 축복한다. 
 
